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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에이펙 서밋에 즈음하여 

  며칠 뒤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아펙/에이펙 서밋)가 대한민국 경주

에서 열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스무 명에 이르는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대통령이나 수상 등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 경제협력 주제를 다루지만, 이는 정치

와 안보 등 관련 문제들도 두루 포함될 줄 안다. 특히, 지구촌 패권을 겨루는 양강 

즉, 미국과 중국의 원수들 및 일본과 호주,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의 주요국 정상

들이 참석하여, 세계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러시아도 대표단을 보내지만, 북한은

 참석하지 않아도, 중·러·북과 한·미·일로 대별되는 신냉전 분위기에서, 공존과 공영

을 위한 소통과 협조 평화논의는 지구촌 안정과 발전에 큰 계기가 됨직하다.  

    이 중대한 모임이 경주에서 이루어짐은, 그 장소의 지정학 및 역사 문화적인 

가치와 의미도 새롭게 조명하고 되새길 만하다. 한반도 동남부의 태평양 연안, 유럽

에 이어진 아시아와 남·북 아메리카 대륙들 사이의 태평양을 이어내는 다리 같은 

위치에서, 자연환경과 문명업적의 균형적 살림을 보이는 신라의 천년고도, 그 나라 

옛 이름이 가리키는바, 신라 즉, 덕업(도덕적 살림)을 날로 새롭게(新) 하여, 온 누

리(동서남북)에 널리 두루 펼치려는(羅) 우리 겨레의 기상을 보이는 천년 도읍지, 

즐거움이 가득한 경사스러운 도시(慶州)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문명사적 

실크로드의 동방거점으로 아름답게 빛난다. 아울러, 한국의 좋은 시절 즉, 음력의 

구월 초순 중양절을 지내며, 양력으로는 시월 상달 하순으로서, 덥지도 춥지도 않게

 시원한 천고마비의 계절에 열리니, 내방 참가자들 모두 즐기고 누릴 잔치 무대의 

분위기를 베풀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회의 주요무대는 화백 컨벤션센터이다. 화백은 본래 신라의 귀족회의를 가리

키며, 회의참석자들이 모두 조화롭게(和) 합의로 결정하여서 임금과 국민들에게 아

뢰고(白) 설명한다는 뜻이다. 흔히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서 다수결 원칙을 쓰지만,

 국가 대사를 의논하는 화백회의에서는 전원일치가 되도록 조화롭게 결론을 내어서

, 나중에 불화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후유증이 없도록 최선을 이루는 방법을 선택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에이펙 정상들도 그곳 회의장 명칭의 의미를 인식하고, 지

역 내부는 물론, 지구촌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합

의로 유익한 결론을 도출하기 바라며 기대한다. 한편, 한·미와 한·중 정상회담은 모

두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양강 정상들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 정

상들도 그 박물관을 방문하여, 금관 등 신라문화를 비롯한 한국의 전통 유물들을 

몸소 관람하고 견학하며 한류의 뿌리들을 감상하기를 권장하고 기대한다. 또한, 그 



곁에 있는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의 소리를 들으며 영적인 감흥도 느껴보고. 나아

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을 포함하여 분황사와 황용사지 등 

한국 정신문화의 역사적 현장들을 시찰하고 음미해 보면 좋으리라. 

   누구나 여행을 가면 현지의 음식과 예술을 맛보며 즐기고 싶어 한다. 이번 에이

펙 회의 참가자들도, 경주의 전통적 한식집에서 비빔밥과 김치 등을 비롯한 이른바

 케이푸드를 먹으며, 가야금과 피리 등의 전통음악을 듣고, 월정교 위에서의 한복 

케이패션쇼와 케이뷰티로 불리는 화장품 등을 즐기며, 화랑들의 낭만을 담은 케이

드라마와 무비 등, 케이컬쳐도 감상하고 누려보기 바란다. 다만 왕이나 태통령 및 

수상 등 정상 들 뿐만 아니라, 각국 관계 장관들과 각종 대기업 총수들도 많이 와

서 그들 분야에 합당한 다양한 회의와 협조를 모색하게 되므로, 수많은 보좌진과 

수행원들을 포함하여 언론 보도 미디어팀들이 수천 명 동참할 줄 안다. 그 회의 기

간 전후로 세계문화 유산지인 경주는 물론, 인근 지역인 포항과 부산, 교통과 업무 

연고로 인천과 서울로도 통하고,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외국인들의 관광

과 탐사가 폭넓게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해외 손님들이 이번 에이펙 상징 그림인 

경주에서 발굴된 얼굴무늬 수막새 옛기와의 “신라의 미소”상을 보며, 한국인의 따뜻

한 환영 인사를 느껴보기 바란다. 아무튼, 깊어가는 백록원 늦가을 밤에, 며칠 전에

 다녀온 해인사와 불국사 등에 서린 고국의 정취를 되새기며, 옛노래인 현인의 <신

라의 달밤>이 마음에 떠오른다. “아~ 신라의 밤이여! 화랑도의 추억이 새롭구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               


